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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별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 요인과 양상 분석

임서영
대전고등학교

An Analysis of the Factors and Patterns Related to Stress Perception
of Students from Different Types of High School

Seo Young Yim
Daejeon High School

요  약  본 연구는 학교 유형별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 요인과 이에 대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29,380명이다.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 있는 요인을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건강상태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 요인에 대하여 동일 유형의 고등학교 집단 내 분석 및 집단
간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집단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스트레스 인지가 높았다. 두 학교 유형에서 스트레스 인지는 다수의 공통적인 요인들과 집단
특이적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공통으로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이 있는 주요 요인은 우울감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 주관적 수면충족 그리고 성별 순이었다. 그러나 각각의 요인들이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이 있는 양상은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파악 및 중재를 위한 정책 수립에서 공통적인 스트레스 인지
관련 요인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of stress perception and their patterns depending on the high
school students from different types of high school, which include academic high schools and vocational
high schools. The data reflected the degree of stress perception according to several factors, which are
considered to be related to stress perception, and the study analyzed how differently these factors 
affected students in each school type. The subjects were 29,380 students from the 14th Korea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wh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factors related to stress perception were
classified into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health status characteristics.
The factors of the study were compared in each group and between the groups. In both school types, 
stress perception was associated with a number of common factors and some group specific factors. The
common main factors related to stress perception were depressive experience, subjective recognition of 
their health status, subjective recognition of sleep satisfaction, and gender. However, the pattern in 
which each factor was related to stress percept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school types.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type while considering the common 
factors related to stress perception when making policies for managing high school students' stress. 

Keywords : Stress Perception, Korea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Academic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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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시기는 향후 성인기 삶의 토

대로 인식되는 대학 진학 또는 직업 선택이라는 중대한 
발달과업을 요구받는 시기이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이 감
당하여야 하는 과업은 학업이나 직업개발에 국한되지 않
고 자아개념의 확립,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 등 삶의 전반에 
폭넓게 걸쳐있어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1,2,3,4]. 
생물학적 발달 단계는 성인에 근접하지만 불완전한 인지
적 성숙으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심리적인 갈등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전반
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2]. 이는 한국의 모든 
연령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이 고등학생으로 나타난 2015년의 통계청 조사
에서도 확인된다[5].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란 불가능하며 오
히려 적정한 스트레스는 삶의 성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6].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절하
게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스트레스는 우울감, 
피로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청소년 비행이
나 자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2,7]. 나아
가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는 고등학생 시기의 문제로 그
치지 않고 이후의 가정과 사회생활 등 생애 전반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스트레
스 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연구하고 스트레스 중재를 위
한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
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9,10,11,12]. 청소년의 스트
레스 인지와 관련이 있는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 부모의 
학력, 성적, 가정의 경제상태 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
며, 건강행태 관련 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및 
식생활 등을 보고하고 있다[13,14,15,16]. 이 밖에도 자
아존중감, 주관적인 행복감을 비롯하여 정신건강 특성 등
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들도 보고되었다[17].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심리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이해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9].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일상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환경인 학교의 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고등학생을 동일

한 집단에 속한 것으로 가정하고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
된 요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9,10,15]. 고등학
생들의 스트레스 중재에서 학교 유형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처한 환경은 상이하고 
따라서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양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인
지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엄밀히 이해하고 집단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학교의 특성에 따른 
비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
지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찾고 이 요인들이 학교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집단 특성을 고려
한 세밀한 스트레스 중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일
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
고등학교로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각기 다른 
교육목표와 환경 속에 있으며 학교 유형에 따라 학생들
은 다른 학업 목표와 진로, 가정환경을 가진 집단으로 분
류할 수 있다[18,19,20]. 선행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유형
을 크게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계 고등학교로 분류하
여 개별적인 스트레스 인지 관련 요인과 영향을 분석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형별 고등학교를 큰 범위에서 학업 
목표의 유사성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
교로 구분하여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 관련 요인을 찾고 
학교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여 고등학생에 대한 세밀한 
스트레스 중재 및 교육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계 및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스

트레스 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일반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

지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및 건강
상태 특성을 파악한다. 

 유형별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 관련 요인과 
스트레스 인지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된 요인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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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서 주관한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 사용
에 대한 승인을 받아 고등학교 유형별 고등학생의 건강
행태와 스트레스 인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이차적으
로 분석한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도에 실시한 제14차 청소년건강행

태조사의 원시자료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일부를 이
용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을 44개의 지역군(대도시, 중소
도시, 군 지역)으로 나눈 뒤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
추출 단계를 거쳐 전국 400개 표본 중학교와 400개의 
표본 고등학교에서 1개의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학생 전
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표본학생에서 제외하였다. 고등
학교 유형은 일반계고(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및 예술고·체육고)와 특성화계고(특성화고 및 마
이스터고)로 구분하였다. 조사는 표본 중고등학교 재학생 
62,823명을 대상으로 하여 60,040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학생 수 기준 95.6%의 참여율을 보였다. 세종시의 경우 
고등학교 추출률이 높아 학교 유형(일반계고/특성화고) 
변수 공개시 조사 대상학교명을 추정할 수 있어 학교 유
형 변수가 모두 결측 처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종
시를 제외한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29,380명(남학
생 14,868명, 여학생 14,51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각 조사항목에서 미응답, 기타 또는 모름 등으로 
응답한 경우 결측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3 연구변수
2.3.1 스트레스 인지
스트레스 인지는 원시자료에서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

마나 느끼고 있습니까?’의 단일문항에 대한 5단위 척도 
응답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서 수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의 주관적 인지의 크기는 큼을 의미한다. 

2.3.2 일반적 특성
지역, 성별, 학년, 주관적인 학업성적, 부모의 학력, 가

정의 경제상태 및 거주형태를 변수로 선택하여 원시자료
로부터 추출하였다. 지역은 ‘대도시’와 ‘대도시 외’로 구분

하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상태, 주관적 학업성적은 5단위 
척도를 ‘상’,‘중’,‘하’의 3단위 척도로 재분류하였으며 부모
의 학력은 ‘대학 학력 이상’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분
류하였다. 거주형태는 5가지 유형을 ‘가족과 동거’와 ‘가
족과 동거하지 않음’으로 재분류하였다.

2.3.3 건강행태 특성
현재 흡연, 음주, 신체활동, 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시간, 아침 결식 여부 및 학습목적 외 주중 인터넷 
이용 시간을 분석 대상 변수로 채택하였다. 흡연과 음주
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이용지침서의 지표 정의
에 따라 최근 30일 동안, 흡연(음주)을 한 날이 1일 이상
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신체활동은 하루 60분 이상 신체
활동을 한 날이 최근 7일 동안 1일이라도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분류하였다. 아침 결식 여부는 최근 7일 동
안 아침 결식이 5일 이상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주중 앉
아서 보낸 시간은 최근 7일 동안 주중에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으로 9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학습목적 
외 주중 인터넷이용 시간 하루 평균 2시간을 기준으로 
초과와 이하로 분류하였다. 

 
2.3.4 건강상태 특성
비만도, 우울감 경험, 주관적 수면충족, 주관적 건강인

지, 주관적 체형 인지를 변수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주
관적 수면충족은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
복에 충분하다고 느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였
다. 비만도는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에 따라 체질량
지수 18.5미만을 저체중으로 18.5부터 22.9까지를 정상, 
23부터를 과체중 및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 
인지와 주관적 체형 인지는 5단위 척도를 각각 ‘건강하
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하다’와 ‘마른 편이다’, ‘보통
이다’, ‘살이 찐 편이다’의 3단위 척도로 재분류하였다.

2.4 분석방법
통계분석 도구로 SPSS 23.0이 사용되었다. 스트레스

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일반
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건강상태 특성 등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요인들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구체
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학교 유형별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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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Academic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Interactio
n

N(%) M SD t or F N(%) M SD t or F F

General 

Metropolitan Yes 12,408(52.0) 2.62 .950 1.057 2,734(49.7) 2.68 1.001 1.862 1.634
No 11,474(48.0) 2.60 .954 2,764(50.3) 2.63 .979

Sex
Male 11,947(50.0) 2.81 .967 33.806

**
2,921(53.1) 2.89 .992 19.683

**
13.311

**Female 11,935(50.0) 2.41 .891 2,577(46.9) 2.38 .916

School year
1 7,345(30.7) 2.65 .952

17.905
**

1,773(32.2) 2.69 1.010
2.441 4.202

*2 8,061(33.8) 2.63 .958 1,828(33.2) 2.62 .988
3 8,476(35.5) 2.56 .943 1,897(34.5) 2.65 .972

Subjective recognition of 
accomplishment

High 7,938(33.3) 2.66 .962
40.815

**

2,015(36.7) 2.73 .975
10.343

** 1.033Middle 7,338(30.7) 2.64 .918 1,534(27.9) 2.66 .964
Low 8,606(36.0) 2.54 .966 1,949(35.4) 2.58 1.020

Father’s education University or more 13,882(68.2) 2.61 .947 -.027 1,575(40.4) 2.71 .996 2.576
*

5.870
*High school or less 6,463(31.8) 2.61 .941 2,322(59.6) 2.62 .970

Mother’s education University or more 12,629(61.1) 2.61 .950 .603 1,512(37.5) 2.72 1.011 4.007
**

6.385
**High school or less 8,046(38.9) 2.60 .936 2,518(62.5) 2.59 .965

Economic status
High 8,982(37.6) 2.69 .977

131.089
**

1,330(24.2) 2.80 1.050
55.043

** 1.225Middle 11,417(47.8) 2.62 .917 2,744(49.9) 2.71 .939
Low 3,483(14.6) 2.38 .962 1,424(25.9) 2.42 .990

Living type
With family 21,885(91.6) 2.62 .948 2.685

**
4,778(86.9) 2.66 .987

.416 1.041Without family 1,997(8.4) 2.55 .988 720(13.1) 2.64 1.013

Health 
behavio

r

Smoking Yes 1,891(7.9) 2.58 1.020 1.215 934(16.9) 2.54 1.048 3.793
**

7.263
**No 21,991(92.1) 2.61 .946 4,564(83.1) 2.68 .976

Drinking Yes 5,196(21.8) 2.52 .980 7.700
**

1,887(34.3) 2.52 .983 7.097
**

6.846
**No 18,686(78.2) 2.64 .942 3,611(65.7) 2.72 .987

Physical Activity
Yes 14,697(61.5) 2.67 .945 -11.437

**
3,427(63.0) 2.70 .983 -4.102

** 1.172No 9,185(38.5) 2.52 .956 2,071(37.0) 2.58 .997

Sitting time  > 9 hours 12,290(53.8) 2.54 .926 12.006
**

1,229(27.0) 2.52 .942 5.582
** .701≤ 9 hours 10,574(46.2) 2.69 .970 4,010(73.0) 2.70 .995

Skipping breakfast  ≥ 5 days 7,702(32.3) 2.53 .965 -8.899
**

2,323(42.3) 2.56 .981 -6.189
** 2.760

< 5 days 16,180(67.7) 2.65 .943 3,175(57.7) 2.73 .991

Time spent for internet usage
> 2 hours 6,031(35.0) 2.51 .944 -7.929

**
1,741(47.5) 2.57 .996 -3.938

** .056≤ 2 hours 11,198(65.0) 2.63 .919 1,923(52.5) 2.70 .944

Health 
status

Body mass index
Underweight 3,272(14.1) 2.59 .953

1.238
741(14.1) 2.65 .981

.161 .062Normal 12,512(54.0) 2.62 .932 2,600(49.4) 2.67 .990
Overweight 7,405(31.9) 2.62 .962 1,918(36.5) 2.66 .979

Depression Yes 6,896(28.9) 2.05 .952 63.532
**

1,536(27.9) 2.02 .877 32.802
**

9.733
**No 16,986(71.1) 2.84 .985 3,962(72.1) 2.90 .920

Subjective sleep satisfaction Yes 3,603(15.1) 3.06 1.007 29.510
**

1,118(20.3) 3.14 1.019 19.013
**

5.108
*No 20,279(84.9) 2.53 .919 4,380(79.7) 2.53 .943

Subjective awareness of health status
Healthy 16,225(67.9) 2.79 .927 1156.96

0
**

3,639(66.2) 2.86 .965 316.81
4
**

2.844Moderate 5,573(23.3) 2.35 .862 1,366(24.8) 2.37 .890
Poor 2,083(8.7) 1.91 .889 493(9.0) 1.89 .860

Subjective awareness of body form
Thin 5,696(23.8) 2.69 .965

109.136
**

1,297(23.6) 2.72 .998
28.571

** 1.238Moderate 8,431(35.3) 2.68 .932 1,798(32.7) 2.76 .996
Fat 9,755(40.9) 2.50 .951 2,403(43.7) 2.54 .970

*p<.05, **p<.01

Table 1. Comparison of stress perception by group between academic high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태 특성, 건강상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
행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및 건강상태 특성
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요
인별 세부 집단의 스트레스인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 또는 변량분석(ANOVA)을 시행하였다. 
학교 유형의 차이와 각 비교 요인이 세부 집단의 스트레
스 인지에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분
산분석(Two way ANOVA)을 시행하였다.

셋째, 각 요인이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이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요인에 대하여 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연구대상자 총 29,380명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

생(일반계고 학생)은 23,882명이었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특성화고 학생)은 2,734명이었다. 대도시 거주 비율
은 일반계고 학생은 52%였고 특성화고 학생은 49.7%였
다. 성별은 일반계고 학생에서는 각 50%로 같은 비율이
었으나 특성화고 학생은 남학생이 53.1%로 다소 높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일반계고 학생에서 각각 
68.2%, 61.1%가 대학 졸업 이상이었으나 특성화고 학생
에서는 각각 40.4%, 37.5%로 일반계고 학생 부모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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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analysis among variables for each high school type 
1 2 3 4 5 6 7 8 9 10 11

A

1: 1 .361** .059** -.119** .056** -.056** .021** .079** -.018** .010 -.030**
2: 1 .052** -.074** .062** -.064** .025** .123** -.035** .021** .005
3: 1 -.052** -.055** .040** .066** -.001 .033** -.108** -.021**
4: 1 -.059** .103** -.020** .018** -.093** .037** .027**
5: 1 -.077** .005 .050** -.029** .053** .026**
6: 1 -.011 -.052** .004 -.074** -.045**
7: 1 -.017* .027** -.004 .679**
8: 1 -.103** .198** .034**
9: 1 -.105** -.007
10: 1 .070**
11: 1

B

1: 1 .388** .006 -.111** .083** -.051** -.010 .095** -.050** .007 -.043**
2: 1 .012 -.036** .073** -.035* -.016 .139** -.089** .035** .002
3: 1 .020 -.055** .046** .043** .021 .010 -.077** -.016
4: 1 -.067** .062** -.009 .030* -.074** .038** .044**
5: 1 -.097** -.008 .057** -.058** .061** .024
6: 1 .008 -.057** .008 -.094** -.007
7: 1 -.034* .005 -.020 .710**
8: 1 -.153** .220** .018
9: 1 -.157** -.031*
10: 1 .067**
11: 1

A: Academic High School, B: Vocational High School
1: Smoking, 2: Drinking, 3: Physical Activity, 4: Sitting time, 5: Skipping breakfast, 6: Time spent for internet usage, 7: Body mass 
index, 8: Depression, 9: Subjective sleep satisfaction, 10: Subjective awareness of health status, 11: Subjective awareness of body 
form
*p<.05, **p<.01

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정의 경제상태가 ‘상’인 비율
은 일반계고 학생이 37.6%였으나 특성화고 학생에서는 
24.2%로 나타났다[Table 1].

3.2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스트레스 인지는 5점 척도로 1. 대단히 많이 느낀다, 2. 

많이 느낀다, 3. 조금 느낀다, 4. 별로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느끼지 않는다 중 하나의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전
체 고등학생들의 평균 스트레스 인지는 2.62(SD=.959)
로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별 분석 결과 일반계고 학생의 
평균 스트레스 인지는 평균 2.61(SD=.952)로 나타났고 
특성화고 학생의 스트레스 인지는 평균 2.65(SD=.990)
로 일반계고 학생의 스트레스 인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t=-3.036, p<.0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
일반계고 및 특성화고 학생에서 거주 도시 규모에 따

른 스트레스 인지의 차이는 없었다. 일반계고 학생
(t=33.806, p<.01)과 특성화고 학생(t=19.683, p<.01)에
서 모두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스트레스 
인지를 보였다. 학교 유형에 따른 성별 간 스트레스 인지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3.311, p<.01). 학년에 따

른 스트레스 인지의 차이는 일반계고에서 3학년이 유의
하게 높게(F=40.815, p<.01) 나타났다. 성적과 경제상태
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는 일반계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
생에서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학교 유형에 따
라 성적 및 경제상태가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되는 정도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의 차이는 일반계고 학생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특성화고 학생에서는 아버지(t=2.576, 
p<.05) 및 어머니(t=4.007, p<.01)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에서 스트레스 인지가 높았다[Table 
1].

3.4 건강행태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
흡연 여부는 일반계고 학생에서는 스트레스 인지와 유

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특성화고 학생에서는 유의한 관련
이 있었다(t=3.793, p<.01). 두 학교 유형 모두 신체활동
이 적은 경우와 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내는 시간
이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 인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교 유형에 따른 요인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
침을 결식하는 경우 일반계고 학생(t=8.899, p<.01) 및 
특성화고 학생(t=-6.189, p<.01)에서 모두 유의하게 스
트레스 인지가 높았다. 일반계고 학생(t=-7.92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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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ategories
Academic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B SE β B SE β

Sex -.217** .015 -.117 -.254** .036 -.131
School year -.009 .008 -.008 .000 .021 .000

Subjective recognition of accomplishment -.001 .001 -.010 -.004 .002 -.031
Father’s education .031 .017 .016 -.003 .038 -.002

Mother’s education .016 .014 .009 -.080** .031 -.050
Economic status -.027** .005 -.039 -.030* .013 -.043

Living type -.006 .026 -.002 -.033 .050 -.012
Smoking -.018 .015 -.009 -.048 .027 -.033

Drinking -.006 .009 -.005 -.012 .019 -.011
Physical Activity .023 .015 .012 .034 .035 .017

Time spent sitting .000** .000 -.062 .000** .000 -.091
Fasting breakfast -.028 .015 -.014 -.070* .035 -.035

Internet using time .026 .015 .013 .024 .034 .012
Depression -.612** .016 -.300 -.615** .039 -.287

Subjective recognition of sleep satisfaction .366** .020 .137 .348** .045 .139
Subjective awareness of health status -.145** .005 -.206 -.150** .013 -.207

Subjective awareness of body form -.023** .004 -.039 -.011 .011 -.018
F
R2

265.960**
.244

57.182**
.283

*p<.05, **p<.01

과 특성화고 학생(t=-3.938, p<.01)에서 모두 학습목적 
외 인터넷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이 있었다[Table 1].

3.5 건강상태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
객관적인 비만도는 스트레스 인지와 유의한 관련이 없

었다. 그러나 주관적인 체형 인식은 일반계고 학생
(F=109.136, p<.01)과 특성화고 학생(F=28.571, p<.01)
에서 모두 유의하게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이 있었고 ‘살
이 찐 편’으로 인식할수록 스트레스 인지가 높았다. 우울
감 경험, 주관적 수면충족 및 주관적 건강인지는 일반계
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에서 모두 유의하게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이 있었다. 우울감 경험(F=9.733, p<.01)과 
주관적 수면충족 (F=5.108, p<.05)에서 학교 유형에 따
라 스트레스 인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1].

3.6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관련 요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비만도와 주관적 체형인지(r=.679, p<.01; r=.710, 
p<.01), 음주와 우울감 경험(r=.123, p<.01; r=.139, 
p<.01)이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대로 흡연과 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내는 시간
(r=-.119, p<.01; r=-.111, p<.01)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7 각 요인 특성과 스트레스 인지와의 관계
일반계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 집단의 각 요인이 스

트레스 인지와 관련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
석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두 학교 유형에서 모
두 우울감 경험(β=-.300, p<.01; β=-.287, p<.01)이었
고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β=-.206, p<.01; β
=-.207, p<.01)였다. 그 밖에 주관적 수면충족(β=.137, 
p<.01; β=.139, p<.01)과 성별(β=-.117, p<.01; β
=-.131, p<.01) 순으로 설명력이 있었다[Table 3].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학
생들의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요인 및 학교 유형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학교 유형과 집단 특성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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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
조사를 바탕으로 각 학교 유형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스트레스 인지가 
특성화 고등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이
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학업과 관련되어 있
다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일치한다[9,11,20]. 

세부적으로 일반적 요인의 학년 분석에서 학업 부담이 
큰 일반계고 3학년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이는 학업이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이 있
음을 시사한다[21]. 반면 특성화고에서 학년에 따른 스트
레스 인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일반계고에서
는 스트레스 중재를 위한 자원을 상대적으로 3학년 학생
에게 집중하고 특성화고에서는 학년 전체에 골고루 분배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는 여학생에서 높았다. 이는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학생의 스트레스 중재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11]. 그러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는 학교 유형
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특성화고 학생에서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 차이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집단 중 가장 유의하게 스
트레스 인지가 높은 특성화 고등학교 여학생 집단의 경
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세부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 수준은 스트레스, 자아존
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5]. 본 연구에서 
일반계고 학생은 부모의 학력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가 
없었으나 특성화고 학생은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스트
레스 인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부모의 낮은 학력이 
특성화고 학생에서 특별히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두 학교 유형에서 공통으로 부정적인 
가정의 경제상태 및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상황에서 높
은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이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 지
지와 경제적 지지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할 가능성을 스트레스 중재 과정에서 세밀하게 고려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신체활동과 수면을 청소년들
의 스트레스 인지 관련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22,23]. 
건강행태 요인 중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은 일반계고 학
생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주관적 수면충족이 낮을수록 두 학교 
유형에서 모두 스트레스 인지와 유의한 관계가 있어 선

행연구의 결론과 일치하였다. 또한, 신체활동이 있는 집
단에서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낮은 분석 결과를 종합하
면 앉아서 학습하는 환경에 변화를 모색하고 가능한 높
은 수면충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일과 및 교육과정 
개발에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과 음주 여부
에 대한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흡
연과 음주를 하는 학생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
해 스트레스 인지와 높은 관련이 나타났다[24,25]. 즉, 
스트레스가 일탈 행동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보
건 지도에 대한 방향은 일탈 학생들에 대한 징벌적 계도
보다 스트레스 중재를 통한 일탈의 예방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흡연과 음주에 의한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
는 흡연이나 음주는 또래 집단에서의 관계 속에서 노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흡연 또는 음주 학생 빈도가 높은 
유형의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기 때문으로 보
인다[24]. 

 건강상태 요인에서는 두 학교 유형에서 모두 우울감 
경험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스트레스 인지가 높았다.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 우울감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
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6]. 본 연구에서
는 특성화고 학생에서 우울감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의 
인지 정도 차이가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특성화고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스트레스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높
았으나, 특성화고 학생 집단에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
는 학생들의 비율 및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중 건강하지 못하다
고 느끼는 집단이 가정, 학교와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적
절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 비만과 스트레스 인지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
다. 객관적인 비만도와 스트레스 인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살이 찐 편이라고 인지할수록 
두 학교 유형에서 모두 스트레스 인지가 유의하게 높았
다. 과체중으로 인지할수록 스트레스 인지에 유의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올바른 체형 인식에 관한 교육이 
스트레스 중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27].

주요 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두 학교 유형에
서 공통으로 우울감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 주관적 
수면충족 그리고 성별 순으로 스트레스 인지에 대한 설
명력을 나타냈다. 즉, 일부 요인들이 두 학교 유형에서 공
통으로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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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인 중 일부가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양
상은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표본 추출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행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써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및 
건강상태 특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반계고와 특성
화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와 요인들의 관계를 실증적
으로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스
트레스 인지와 관련이 있는 다른 내재적 요인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일반계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
의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된 다수의 공통적인 요인들과 
일부의 집단 특이적인 요인들을 확인하였고 일부 공통 
요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른 양
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중재를 위한 정책에서 학교 집단의 특성을 충
분히 파악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세부 집단 특성
과 관련있는 스트레스 인지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설문 문항에 근거
한 세부 집단별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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